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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혜성役 
 
남/29 
 
전직 뮤지컬 배우. 20대를 다 바쳐 뮤지컬 바닥을 전전했지만 결국은 단역에서 그치고 말았다. 큰마음 먹고 중
소기업 인턴을 들어갔는데 생각보다 일이 잘 맞다. 하지만 적성에 잘 맞는 것과 잘 하는 건 별개인 듯 허둥대
고 실수를 많이 해 혼이 많이 난다. 개성 있고 자유로운 이미지지만 실은 생각이 많고 현실에 타협도 곧잘 한
다. 

 

이 좋은 기회를 그만두겠다고요...? 어차피 다른 회사 가도 똑같을걸요. 나랑 다 맞을 수는 
없잖아요. 아니, ‘내 자리’인 게 세상에 어디 있어요. 내가 만들면 그만이지. 솔직히 비슷한 
경험을 한 입장에서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지만 너무 힘들지 않아요? 답이 정해져 있지 
않는 곳에서 그렇게 사는 거. 잘 될지 안 될지... 기약도 없는 델 걸어가야 되는데, 툭 까
놓고 말해서 먹고 살 수가 없잖아요. 꿈만 갖고 그게 되나. 
 
 
 
 
 
 

정한별役 
 
여/30 
 
전직 가수. 길에서 노래하는 게 익숙하고, 관객이 없는 것에도 담담해졌다. 인디 가수로 꽤 오랜 시간을 버텼
지만 빛을 보지는 못했다. 차가운 이미지에 단답형인 편. 하지만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는 무장해제. 현실에 타
협해보고자 중소기업에 인턴으로 취직했지만 마음은 이미 딴 데 가있다. 

 

아, 살 것 같다. 여기 자주 오거든요. 골방에서 음악작업하다가 답답하고 힘들면 왔어요. 
탁 트인데서 노래 부르고 그러면 뭔가 위로되는 느낌? 근데 또 이젠 그만 오고 싶기도 해
요. 위로 받을 일이 더 이상 없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랄까... 그럴 일은 아마 없겠죠? 알
면 알수록 미지의 세계로 빠져드는 느낌이에요. 답이 정해져 있지 않는 삶을 산다는 건 너
무 버거운 일인 것 같아요. 누가 좀 정해주면 좋겠다, 정말 매일 생각했어요. 


